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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제목 : 탈원전에… LNG 발전사들 1분기 3000억 흑자

(’18. 5. 29, 조선일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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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기사내용

□ 정부의 ‘탈(脫)원전’ 정책으로 올 1분기에 한국전력은 1000억원대의
영업손실을 낸 반면 민간발전사들은 수백억원대 영업이익을 냈음

ㅇ 한전이 값싼 원전 대신 원가가 비싼 액화천연가스(LNG)와 석탄

발전량을 크게 늘렸기 때문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

□ 해당 기사는 에너지전환 정책 때문에 값싼 원전 대신 비싼 LNG와
석탄 발전량을 늘리면서 민간 발전사들의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
했다고 보도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름

□ 올해 1분기에 원전 발전량이 감소한 원인은 안전점검을 위한 예방
정비 때문에 일부 원전이 일시적으로 가동 중지되어 이용률이 감소
한데 있음

ㅇ 60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추진되는 에너지 전환(원전의 단계적

감축)은 본격 시행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정책적 이유로 가동이
중지된 원전은 없으며,

   * 에너지전환 정책하에서도 가동되는 원전은 현재 24기에서 2023년까지 

27기로 증가

ㅇ 원전의 안전 점검이 확대된 이유는 격납건물 철판부식, 콘크리트내

이물질 혼입 등 과거로부터 누적된 안전관리상의 잘못을 바로 잡고

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원안위에서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시행한 조치임

   * 현재 가동정지 중인 7기는 계획예방정비(5기), 격납건물 철판 및 콘크리트 

공극 점검(2기) 등을 위해 정지 중

□ 민간발전사들의 영업이익이 증가한 것은 원전의 안전 점검이 확대

되면서 상대적으로 LNG 발전량이 늘어났기 때문

ㅇ 에너지전환 정책과는 관련이 없음

※ 문의 :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진흥과 남경모 과장(044-203-5260)

조영길 사무관(044-203-5261)

원전산업정책과 정종영 과장(044-203-5320)

김형석 서기관(044-203-532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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